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쓸모없는’(아크레이오스) : ‘쓸모없는’이라고 번역된 형용사 ‘아크레이오스’는 말
그대로 쓸모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칭찬이나 보상을 필요치 않는 상
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당연한 삶의 자
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더 나은 나의 삶이 아니라 본연의 나의 삶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 2025년 희년 성지순례 안내
 - 일시 : 2025년 11월 1일～2일
 - 장소 : 산타 마리아 마죠레 대성당(프란치스코 교황님 무덤 참배) 및 성문(Porta  
          Santa) 행렬과 바티칸 주일미사 참례
 - 숙소 : Ergife Palace Hotel & Conference Center

♣ 모임 / 회의
- 청년 회의 : 10월 05일 (금일), 미사 후 , 오라토리오
- 사목 회의 : 10월 12일 (차주), 미사 후 ,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1.70€ • 교무금 300.00€

전례 봉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0월 5일 
(녹) 연중 제27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
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
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이번 주일(10월 5일) 다음 주일(10월 12일)

1독서: 김산영 율리아
2독서: 문형민 솀
복 사: 김사빈 엠마 / 강윤아 헬레나

1독서: 김효경 릿다
2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강윤이 스텔라

전례 성가

입당 : 480 (믿음으로)
봉헌 :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성체 :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파견 :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제1독서 (하바쿡 예언서 1,2-3; 2,2-4)
2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3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2,2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3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4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1,6-8.13-14)
사랑하는 그대여, 6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7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1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14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
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루카 17,5-10)
그때에 5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8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평화와 정
의와 형제애를 지키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보다 인류애
를 먼저 생각하며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살펴 주시어, 인간의 생명
인 배아를 기술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 존중 문화를 이루어 가
게 하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를 굽어살피시어, 공동체 안에서 부딪치
는 일들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풀어 나가며,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